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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드러난해수욕장과휴식을취하는고깃배

문득 생각나 찾아가게 된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흔한파도의일렁임도없었다

뭐든지 고이면썩는법이다 공기조차도 계속고여 있

으면불쾌하다 때문에우리는매일매일창문을열고환

기를시킨다 심지어한겨울에도

사람도 그렇다 아무리좋은곳이라도한공간에오랜

시간머문다면지친다 나도그랬다 그어느공간보다마

냥 작업실이 편하고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좋지만

요즘개인전준비로매일늦은밤까지있다보니결국지

쳤다 노을이지는바다가보고싶어졌다 내방처럼나도

환기가필요했다

개인전을 하기에 앞서 전시 공간 체크를 핑계로 무안

군오승우미술관에는잠시들렸다가근처에있는바다로

냅다도망치듯달려왔다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다바다는겨울이좋다

일단여름에는시끌벅적한사람들과모래사장에서올

라오는 뜨거움과 끈적거리는 바람이 싫다 하지만 지금

처럼가슴이꽉막히고머릿속이복잡하면 끊임없이펼

쳐지는 수평선 너머로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라면 온바다를붉은황금빛으로감싸안은노을을보고

싶다면 어쩌랴 싫어하는여름바다라도가야지 그럴때

면 가끔 이렇게 톱머리 해수욕장과 조금나루를 찾는다

광주에서도그리멀지않아가깝고넓은백사장뒤로곰

솔이숲을이뤄해변경치가좋고노을이아름답다

미술관장님의추천으로처음가보는홀통유원지를거

쳐 톱머리 해수욕장으로 왔다 바다모양이 톱과 비슷하

다하여 톱머리라 부른다고 한다 실제로 보면 톱 모양

인지헷갈린다 톱머리 해수욕장과조금나루 그리 멀지

않은곳에위치한홀통유원지 이세곳은서해안특성상

워낙조수간만차가심해서간조때드러나는넓은뻘밭

과 그 일대에 보호림으로 지정된 곰솔 방풍림이 조화로

운아름다운곳이다

물이 얕아아이들이안심하고뛰어놀수있어좋고썰

물 때는 갯벌에 바닷게며 고동들도 많아서 아이들 놀잇

감이 하나 더 생긴 것은 확실하다 영광군 무안군 함평

군 3군에 둘러싸인홀통 유원지에서는 윈드서핑을 즐기

는사람들이몇몇볼수있었다해수찜을즐길수도있단

다

톱머리라는 소박한 이름만으로도 좋고 본격적인 피

서철이지만걱정했던만큼사람들이북적거리지않아좋

다 아이들을동반한가족단위여행객이많다빼곡이들

어선해송밑을그늘삼아그사이로옹기종기텐트들이

즐비하다 어른들은 그늘막이나 텐트 속에서 낮잠을 즐

기거나맛있는음식을먹으며담소를나누고 소나무사

이해먹도걸어놓고더위를식힌다 아이들은무엇을잡

는지갯벌에서열중하고 있다 가만히 처다 보니 고동을

줍거나 바닷게를 잡느라 바쁘다 어떤 아이들은 삼삼오

오모여모래놀이에빠져있다날도덥고말그대로폭염

날씨다 이뙤약볕도아랑곳하지않고마냥즐거운모양

이다

더위에 얼굴에는 홍조를 띄우고 땀과 갯벌이 범벅인

얼굴로즐거워웃는아이들이마냥이쁘다 나도저만큼

아이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여름날이면 동구 밖 큰

개울가에나가송사리며가재를잡기도했다 입술이파

래지도록물놀이에빠져있다보면해질녘이다되곤했다

엄마에게혼날걱정에자갈위에젖은옷가지말려입고

감쪽같이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아셨는지

깊은물에들어가지는않았는지걱정했다며 많이도혼

났었던기억들이떠오른다 아이들을통해그시절나를

추억해본다

피부가따갑다 나는 시원한소나무그늘아래돗자리

를깔고자리를잡았다 바닷바람을맞으며해변의모래

사장과바다를바라본다 썰물로인해바다가멀리에있

다 조각배도 갯벌 위에 잠시쉬고있다 지금은 썰물때

지만밀물로만조가됐을땐섬으로둘러싸인호수로변

할듯하다 바람결에묻어오는갯내음이비릿하다 이곳

에앉아살랑살랑부는바람을맞으며세월이가는지마

는지바닷물이들어오든말든낮잠한숨자고싶어진다

졸음이밀려와한숨자고났더니그냥걷고싶다

바닷물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여유 있게 걷고 싶다

면지금처럼썰물때가좋다뜨거운태양을등에지고오

랜만에 백사장을 걸었다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수평선

과수직선의교차가있고살아꿈틀거리는것이있고버

려지는것들이공존한다 그것들을인식하며걷는내모

습도하나의풍경으로어우러진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난다

미운사람도이뻐보인다 드넓은바다는나의작은고민

같은건어찌되어도좋다는듯했고나도그순간만큼은

간만에 바닷물에 신발을 적시면 안돼 같은 가벼운 걱

정외에는고민을떨쳐버린다

해질녘이 가까워지자 조금나루로 달렸다 2년전 서울

에서 내려온 지인들과 같이 보았던 노을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올망졸망섬들이많은서해의해질녘이다 하

늘이서서히붉게물들고 바다를붉게물들이고섬들을

붉게 물들여서 하늘땅 그리고 바다가 붉게 물드는 곳

낮과밤이바뀌는그묘한기분은이루말할수없이황홀

하다

사람들은삼삼오오짝을지어일몰을본다 그리고노

을지는바다를한참동안눈에담는다 바다는점점붉어

오는시간속으로잠긴다 해가지는바다는매우고요하

다

하늘땅그리고바다가붉게물들다무안톱머리해수욕장인근에시원하게펼쳐진곰솔

톱머리해수욕장나무그늘에서피서를즐기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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